
중국, 희토류 사업장 관리 강화
환경보호 명분 규제 강화 … 개발 억제로 수출가격 인상 목적

중국이 희토류 개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.

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모든 희토류 광산을 대상으로 반드시 환경보호부의 점검을 받도록 했으며, 광

산들은 공해 방지시스템 운영,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등 각종 조건을 만족시켜야 점검을 통과할 수 있다고

11월25일 보도했다.

환경보호부는 11월24일 점검에 통과한 15개 희토류 사업장 명단을 발표했으며, 목록에 없는 곳은 환경영향

평가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.

중국이 기존의 환경규제 외에 환경보호부의 점검 제도를 신설한 것은 전국에 산재한 300여개의 희토류 사

업장 가운데 일부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.

중국은 수년 전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의 명분을 들어 생

산과 유통,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.

희토류는 풍력 터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첨단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전 세계 공급량

의 97%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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